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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속화되는�무인(無⼈)경제�시대

□�로봇과�인공지능,�드론�등의�기술�발전은�고용�환경�및�소비자�성향�변화와�

맞물려�무인경제�시대를�가속화
 

 ㅇ (기술의 발전) IT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는 영역 확대

   -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음성인식 등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무인경제 확장  
 

 ㅇ (고용 환경 변화) 근로자 고용 부담에 무인으로 대체하는 사업주 증가  

   - 전 세계적으로 인건비 상승 추세이나 기업이 체감하는 노동생산성은 인건비 

상승 대비 낮아 무인으로 대체하려는 경향 증가

   - 일본의 경우 저출산,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정부가 나서서 무인화를 

서두르는 상황

※ 일본의 생산가능인구 : (’95년) 8,726만명 → (’16년) 7,656만명

 ㅇ (소비자 성향 변화) SNS에 익숙한 스마트폰 세대와 계속 증가하고 있는 1인 

가구는 비대면을 더 선호하는 추세

□�무인경제는�전�세계적으로�전�산업�영역에�걸쳐�빠른�속도로�확장�중�

 ㅇ 제조업과 교통·운송업이 스마트공장과 무인 운송시스템 도입으로 

무인화를 가장 선도적으로 수행

   - (제조업) 대만 폭스콘, 한국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공장은 100% 자동화 달성, 

독일 아디다스의 ‘스피드 팩토리’는 더 나아가 지능화·고도화로 진화 중

   - (교통·운송업) 무인 운전 도시철도의 도입이 가장 활발하며 자율주행 택배차, 

완전 자율주행차, 무인 드론택시는 시범 운영 중

※ 전 세계 무인 운전 도시철도는 37개 도시, 55개 노선, 848개 역사, 803km에 달하며

우리나라는 무인 운전 철도 구간 120km로 세계 2위(’16년말 기준, 세계대중교통연합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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ㅇ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인 유통업, 숙박·음식점업에서도 단순 계산 

인력을 줄이려는 시도를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무인화가 진행 중   

  ① (유통업 사례) 아마존은 판매원과 계산대 없이 물건을 집으면 자동 결제되는 

무인 식료품점 ‘Amazon Go’를 ’16년 말부터 미국 시애틀에서 시범 운영 중

- ‘아마존 고’ 앱 설치 후 매장에 체크인을 하고 입장하여 물건을 고르고 나가면 됨

- 컴퓨터 시각화, 인식 센서, 딥러닝 기술 등을 통합한 ‘저스트 워크 아웃 기술

(Just Walk Out Technology)’로 구현

  ② (숙박업 사례) 일본 헨나호텔에서는 ’15년부터 총 114개 객실을 200여 대가 

넘는 로봇과 인간 직원 8명이 관리하고 있으며 '17.3월에 2호점 오픈

   - 로봇이 안내 데스크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역할부터 짐 운반 및 보관, 청소, 

객실 사용법 안내뿐만 아니라 바리스타·바텐더·주방장 역할까지 담당 

< 무인 식료품점 ‘Amazon Go’> < 일본의 무인 호텔 ‘헨나호텔’>

자료 : 아마존 자료 : 헨나호텔

□�무인경제로�인한�일자리�감소�해결을�위해�기본소득*에�대한�관심�증가�

* 정부가 ①모든 개인에게 ②근로 여부, 재산 규모, 연령 등을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

③매월 ④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

 ㅇ 일론 머스크(테슬라), 마크 저커버그(페이스북) 등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가들은 

첨단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실업난 해소 대안으로 기본소득(Basic Income) 제안

   - 에어비엔비 등을 발굴한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‘Y콤비네이션’의 샘 알트먼은 

지난해 가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가정 100곳을 대상으로 기본소득 실험 중

□� (시사점)� 무인경제� 확대에� 따른� 업종별� 기업� 및� 개인의� 변화를� 면밀히�

파악하고�이에�따른�금융·비금융�서비스�대응�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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